
 
 
 
 
 
 
 
 
 
 
 

 
 

 
 

 ꗞ鞵ꄱ/ 껽끞ꗦy 껽ꯎ섡 
뭪靁 28뿭 

8낉 20넱 2018髹 

2018髹 鲙ꫤ  ꘽뎭뵭덵 

1. ꈑ鴵 霅쁁넍 뙠 VBS꿵 뼑ꗞ덹ꊁ 
꾍꾅넩 덵꾢꾅꫑ 꿝 ꈑ鴵 霅쁁(ꗊ넱ꊖ 鲩넹) 
꾅꫑ 10ꐺ넍 뇊꾽ꐙ꘹閵 1) 鲙鱽꾍뼎霅꾅꫑ 
꾶꽩 霅냖隱 뙩냖쀑鶎,ꖭꯕ霅냖  2)霅쁁 꾅꫑ 
덹뼾鷑 VBS 뺹ꈑ鞭ꅝ냵 뜑뚽ꈑ 겑鵹뼽鱉鴥, 
ꎙ끥 ꫦ險놶넩꽽隕, 3)뼑넍ꩡ ꚾꩡꌱ 붡뼝뼑 
덵꾢ꩡ쁁넍 놹鵹뎆쁁鱉 鞕뿊녖셁 ꖭꬍ뱭ꍲ 
넍 ꑝ鴭냹 ꚩ꾡늱꽽鲙鱉 ꪒ閶넩 麙꽽鲙. 
뱮ꙹ섽 ꫕霅ꩡꌱ 鶁ꛅ늵 렍ꊁ꿵 낹ꈑ鱉 벵넩 
ꚩ꾡늵 ꩡꅆ넩꽽鲙. 꾢겑 ꫕霅ꩡ띑겕넍 
鲩넹ꑞꩡ閵 ꑞ쁁뼍鱉 霅쁁閵 ꚩ꾡늵 闅鶎! 
 
2. 3髹뎭 뗳껹꿝 끞쀉꾡隕 霅냖ꚾꩡ鲝 
꿡뼩鵹 꽩韵꽻넩 ꗞꓭ뼑 끞쀉꾡隕 隱뼎霅겙 
냹 닆겡냱ꈑ뼑 霅냖 ꚾꩡ鲝냵 뾹덶 霅ꩡ麙鵹 
뼞ꌍ뼍꾵隕, 3髹뎭 陹ꭂ ꗞꓭ뼑 눭꽺ꪒ 
鞭ꍡ隕 1韥 鼁넍 ꗞꓭ넍 꼲ꭂ냹 덵멝 2꘽뎭 
ꗞꓭ뼑 鲵뼎ꪒ鵹 넽꽽鲙. 넩 벵隱 鲙鱽꾍 
뼎ꪒ隱넍 韩 껹ꌹ鲙끩 ꩡꅆ넍 隵陹鱉 鱍 
鮽ꓱꈑ 뾙꽩뇭꼱 뼍鱉 껹갡끵넩 넽꽽鲙.  
뼎霅넍 霅쁽닆 뙠뎭넍 뗲넍ꫦ냹 陹ꗑ뼍鱉鴥 
鵹끵냹 늱鱉 隱뼎 겙뾍隱 ꖭꯕ霅겙냵 껹넩麙 
넍 隵겡넩 魇隕, 넁껺霅겙꾅꫑鱉 뤉ꆡ걙ꌱ 
겑鵹뼽냱ꐥ, 넭ꭉ霅ꩡ(녚鶎뿭)閵  덵鵹뼑 
'끥먩ꇅꍡ'넍 ꯍ꽺냵 덹뼑 闅鶎냹 驝陱鲙! 
 
3. 뼎霅 덒띊넍  ꍽꓩꍡ ꌱ 뽚뼍꾡 ~ 
 9闑낉뎭 덹뼾닆넭 덒띊險ꩡ鱉 끥韥넍 
꾶뽚냱ꈑ  闑뼎 놹꾅 ꍽꓩꍡꌱ ꑰ뼽냱驍 , 
뀭隵냵 阥넍 꿹ꫦ냹 ꚩ꾡늱隕 넽鲙. 쀉녚겙 
麦넍 險ꩡ閵 ꍽꓩꍡ鷍ꐩ, 鲙넁 鲡꾅鱉 霅겙 
ꩡ끞閵鱚뼕 阸闎鲙. ꑝ麕 쁹낅꾅 闅ꩡ뼑鲙. 

韥鵹뇑ꑞ: 
1. 2019髹 껽겒髹냹 늵ꟹ 
녍 늵ꟹ뼍隕, ꚭꜵ꿵 
볁ꭖ霅쁁꿵 녍 넍鬱뼩꫑ 
띞놹隱 쁁ꚪ넍 뺹ꈑ鞭ꅝ넩 
녍 뇊ꍡ鷍陁 넭鵹뼍ꭁ꫑.  
 
2. 8낉꾅 꾽뇊鷑 鲝韥 
ꩡ꾢벵 (끞쀉꾡隕 ꚾꩡ鲝, 
ꈑ鴵霅쁁 鲝韥벵 )闅ꩡ -  
ꑝ麕 벵넩 껽놹뼍陁 ꩡ꾢냹 
ꍽ렍隕 뼑霢隱 ꖭ霢냱ꈑ 
靵霢뼑 阸꾅 闅ꩡ 
 
3. 鲙鱽꾍뼎霅넍  3럪 덒띊 
꾅 뻹끉뼑 녡뇊넩 騒頁덵 
險鞾鷍陁 鵹끥ꭁ꫑.  뾹녡 
險ꩡꌱ 닆鲝뼑 ꩶ몑넹. 
9낉꾅鱉 뼩陥鷍陁 뼍ꭁ꫑ 
 
4. ꩡ멹넍 險陞냱ꈑ ꜵ뫥 
꫕霅ꩡꌱ ꚩ뿭 뼩늱겑隕 
闊뼍陁 ꫦꇮ넍 넭鵹뼝냹 
ꗐ鱉 ꩡ꾢녅閵 鷍鵹ꈒ  
 
5. ꩽꈑ끩 霅ꩡ, Abraham  
- 껹덶鵹 陥뇊鷍덵 ꑰ뼑 
鞭꾅陁 뉀냵 陥뇊隱 鲙렩넍 
넩鶎냹 뭪뼩 뼞ꌍ뼕 ꯍ 넽陁 
 

ꈑ鴵霅쁁 ꫕霅벵넍 VBS꿙뺹鲒냹 
낹뼑 낁겫냹 껹넩麙隱 뼝陁 ꗥ끥隕 
넽鱉 겑閹냹 闋꽽鲙. 

鲙鱽꾍 霢뇑뼎霅넍 4럪넍 낹끞냹 
麑ꆡ驩꽽鲙. ꫦ눥韥꿵 몑鞮韥鵹 
ꗞ鞵ꄱ霢韥꿵 霅韥꾻꾅꫑ 넆낅! 

끥먡ꇅꍡꌱ ꗥ끥鱉 鲙鱽꾍 
뼎ꪒ麙隱 녚鶎뿭 ꫕ꪒ鲍넍 꾩뇊 



방글라데시 우기의 끝자락인 8월은 참으로 사건과 일이 많았다. 

다음주가 “고르반 이드” 축제로 연휴가 5일간 진행된다. 모두가 고향도 가고 해외도 

여행하는 가장 큰 축제다. 도시는 거리마다 피 비릿내나는 소 도륙이 진행된다. 아무튼 

매년 반복되는 ‘고르반 이드’를 어떻게 소화하느냐? 이것이 늘 숙제 이다. 금요일에는 

학교가 있는 사역지 <기쁨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올해로 3번째 방문한  “용화여고의 과학 교육 봉사단” 이 7월 말 부터 8일 간의 긴 여정을 

잘 마쳤다. 그 기간에 과격 시위가 한창 진행되면서, 긴장과 기도로 일정을 마무리했던 

기억이다. 한국의 부모들의 걱정의 전화와 동역자들의 기도로 인해서 안전하게 귀국함 

으로써 맘의 평화를 누렸다.  팀이 안전하게 본국에 돌아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이다.^^ 

처음 VBS 프로그램을 시작한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온 “ 로뎀교회 선교팀”은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선교사 출신 담임목사(박일룡)으로 인해서, 선교사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다.  사모님(박경아)의 탁월한 디렉터 역할은 오전 학교 프로그램과 오후에 

진행된 VBS 프로그램을 모든 멤버가 총동원 되어 깔끔하고 감동적으로 진행 되었다. 결과 

학교 학생들과 동네 주민및  기쁨의  교회에 감격을 주었다. 

더불어 함께한 한의사의 진료 사역은 마을주민을 교회로 인도하는 강력한 촉매역할을 

하였고, 마을 방문의 전도사역도 큰 열매을 거두었다.  팀이 떠난 첫 주에도 3명의 

새신자가 교회를 찾았고, 주일 학교는 날이 갈 수록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이제는 

청소년부를 만들어야 할 판이다. ㅎㅎ 

위생 교육을 통해서 손씻기와 이 닦기 교육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선물로 나눠준 치약/치솔 셑트는 이들의 치아를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을 만들어 줄것을 

믿는다. 또한 넉넉히 남기고간 선물들이 교회의 전도의 선물로 잘 활용될 수 있어서 기쁘다. 

이제 2학기 수업을 본격 준비하면서, 중간고사 준비도 한다. 또한 연합사역 팀인 CEAB의 

모임을 토요일에 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격려 그리고 동역의 기쁨을 나누었다 



<용화여고 봉사단 사진 화보> 

 

학교에 도착한 첫날 환영하는 DIS 학생들과 용화 봉사단/    복도 벽에 벽화를 그리는 현장 

 

미술 교실에서 공작을 하는 학생들/            유치원생의 음악교실에서 진지한 학생들 



<로뎀 교회 미션팀 화보> 

 

로뎀 교회 선교팀이 증축한 학교 옥상에서 한컷 !        예배중 메세지를 선포하는 박일룡 

 

학교 이웃 마을을 방문해서 전도하고 기도해주는 마을 탐방 -  무더운 날씨에서 불구하고 

순수하고 밝은 수자뿔 마을 주민들의 밝은 모습과 기도제목을 요청하고 함게 기도하는 팀 

 



 

영어수업 중인 대학생과 학생들/  VBS를 시작하는 첫 시간 워십댄스를 배우며 마음을 오픈 

 

한 방 진료를 하는 한의사/         VBS에서 그룹 활동을 하는 학생들/   수업을 마치고 나와서 

 

로뎀 교회의 균형잡힌 사역을 통해서 1)학교 사역과 2)교회 사역그리고 3) 지역주민 섬기는 

다양한 활동과 사역의 구성이 매우 돋 보이는 팀이었다는 평가를 하게 되었다. 의료사역과 

교육사역 그리고 주일학교 사역의 3박자를 잘 준비한 로뎀 교회에 감사하다.  



 


